
2024년 1월 3일 수요일6 경 제

2일
코스피지수 2669.81

+14.53
▲ 코스닥지수 878.93

+12.36
▲ 유가(WTI, 달러) 71.65

-0.12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326.82 1281.18 1EUR 1466.66 1409.44

100 937.45 905.21 1CNY 191.91 173.65

▶서귀포시축협=1일 창립 36주년을 맞은 서귀포시

축협(조합장 김용관 사진)은 축산물 판로 개척과

신사업 추진 등을 통해 도내 축산업 발전 및 축산농

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. 흑한우축제를 비롯해

축산물 할인 행사, 무료 시식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이 생산

한 축산물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.

김용관 조합장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협

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. ☎ 733-1471.

▶현광철 정형외과의원=2일 개원 17주년을 맞은 현광

철 정형외과의원(원장 현광철 사진)은 풍부한 임상과

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관절염, 척추질환, 어깨질환, 골

절 등 정형외과 영역에 대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

공하고 있다. 당일 입원 수술이 가능한 낮 병동도 운영 중이다.

현광철 원장은 환자들이 행복하고 환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

있는 의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 고

밝혔다. ☎ 744-2500.

▶(주)삼미기업=7일 창립 58주년을 맞는 (주)삼미

기업(대표이사 고윤성 사진)은 종합 광고물 제작

및 철물 도장 업체로, 금속 구조물 창호 및 도장공

사 전문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등 업계를 선도하

고 있다.

고윤성 대표는 특허 업체와 협력해 차선 도색과 미끄럼 방지 시

공기술 등을 선보이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며 고품질

시공과 사업 확장에 주력해 전문성을 한층 더 키워 나가겠다 고 말

했다. ☎ 722-0507.

금주(1월 1일~7일)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

지난 2021년도 제주도 지역내총생

산(GRDP: Gross Regional Do-

mestic Product)이 20조1875억원

으로 전년 대비 5717억원(2.9%)증

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7일

2021년 행정시별 지역내총생산

(GRDP)추계 결과를 발표했다.

2021년도 지역내총생산(명목)은

20조1875억원으로 전년 19조6158

억원 대비 2.9%(5717억원)증가한

것으로 나타났다.

제주시 지역내총생산은 14조 6814

억원(도내 비중 72.7%)으로 전년 대

비 0.7% 성장했고 서귀포시 지역내

총생산은 5조5061억원(도내비중 27.3

%)으로 전년 대비 2.5% 성장했다.

산업구조를 보면 도 전체 농림어

업 비중이 총부가가치의 11.1%이

며, 전기가스업, 건설업은 전년 대

비 감소해 각각 1.1%, 6.9% 차지했

다. 서비스업 비중은 전년 대비 1.9

%p 증가한 76.9%를 차지했다.

이 중 제주시는 건설업(6.4%)과

정보통신업(8.0%) 등 비중이 전년

대비 감소한 반면, 운수업(5.8%)

등의 비중은 증가했다.

서귀포시는 건설업(8.2%)과 전

기가스업(1.3%) 비중은 감소한 반

면, 숙박음식점업(10.4%) 등 비중

은 늘었다.

2021년 지역내총생산(실질)은

18조1730억원으로 전년(17조9575

억원)대비 증가해 1.2% 경제성장률

을 기록했다.

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998만

8000원으로 전년(2933만4000원) 대

비 65만4000원(2.2%) 증가했다.

제주시는 2991만1000원으로 전

년(2934만3000원) 대비 56만7000원

(1.9%)증가했고, 서귀포시는 3019

만6000원으로 전년(2931만원) 대

비 88만6000원(3.0%) 늘었다.

한편, 지역내총생산은 한 지역의

가계, 기업,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

가 일정 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한

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

평가해 합산한 통계이다. 고대로기자

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는 최근 제

주 콩 메밀 가공 유통 다각화 방안

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

최했다.

연구용역은 지역농업네트워크협

동조합이 맡아 수행했다.

용역진은 제주 콩 메밀 산업의

문제점 이슈를 공급사슬 관점에서

살폈다.

용역진은 제주 콩 메밀 산업에

대한 종합적 분석, 관계자 면담 설

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주형

식량산업 발전 모델을 기반으로

작지만 강한 콩 메밀 산업 육성

이란 비전을 제시했다. 3대 영역,

9개 전략과제와 27개 핵심과제도

함께 제시했다. 27개 핵심과제 중

▷생산-유통 계열화 ▷권역별 거

점시설(SPC) 구축 ▷조례제정을

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▷통합마

케팅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

성 운영 등을 단기 중점 추진과제

로 제안했다.

현영종기자 yjhyeon@ihalla.com

지속가능 성장 위해 산업생태계 확장해야

청룡의 해(甲辰年)를 맞아 힘찬 전

진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

2024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

사회 가 개최됐다.

제주상공회의소는 2일 오전 제주

시내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2024년

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사회 를

개최했다. 이날 신년인사회는 오영

훈 도지사, 김경학 도의장, 김광수

교육감, 지역 국회의원, 역대 도지

사 등 각급 기관 단체장과 상공인,

도민 등 각계 인사 700여명이 참석

해 새로운 전진을 다짐했다.

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신년사

에서 제주는 지속가능한 성장을

위해 1차산업 관광 등 전통산업에

기반을 두고 IT BT, 금융, 의료,

교육 등으로 산업생태계를 확장해

야 한다 며 민선8기 제주도정 출

범 이후 APEC유치 추진을 비롯해

그린수소, UAM, 청정에너지산업

육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

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

고 말했다.

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

신년사를 통해 민선8기 제주도정

이 역점 추진해 온 민간 우주산업

과 관광형UAM, 그린수소와 바이

오산업에 이르기까지 기술집약형

첨단 청정 산업이 가시적인 본궤도

에 오르게 될 것 이라며 첨단 미

래산업 육성에 힘입어 탄소를 배출

하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

디지털 에코 경제도시 로 도약해

세계가 주목하는 제주로 거듭 나겠

다 고 밝혔다.

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

은 다행히도 올해는 지난해보다

경제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

며 기대하는 것만큼 지역경제가

회복되기 위해선 상생과 협력의 공

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.

김광수 교육감은 새해 제주교육

은 우리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

공감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해 모두

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

다하겠다 며 학력 향상을 위한 노

력도 지속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

미래 교육을 위해 1인 1 노트북 등

첨단기기 보급도 지속 추진하는 등

디지털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 나가

겠다 고 밝혔다. 현영종기자

2일 오전 제주시내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사회 에서 참석자들이 APEC정상회의 제주유치를 기원하고 있다. 이상국기자


